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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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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에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 검증
을 위해 PROCESS SPSS macro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사이에서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효과,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정서인
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했다. 둘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효과가
유의했다. 셋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
했다. 본 연구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해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확장, 이들을 위한 공격성의 감소 및 정서 인식 역량 증대를 통한 상담적 개입의 가능성을 제공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에 포함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aggression mediates, and the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adolescents an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The data of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4th year survey of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subjected to correlation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qualit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gg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those two models were analyzed using the
PROCESS SPSS macro. The results suggested that agg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quality.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ggression. Finally, aggression and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ha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the peer relationship quality of the 
adolescen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 using emotion recognition capabilities for
aggressed adolescent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Adolesc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 Quality, Aggression, Emotion 
Recognition Ability, Moderated Mediating Effect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Baek(Dongyang Univ.) 
email: whsistar@dyu.ac.kr
Received May 28, 2024 Revised June 25, 2024
Accepted August 2, 2024 Published August 31, 202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8호, 2024

114

1. 서론

또래관계 질은 비슷한 연령의 친구와 질적으로 상호작
용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 청소년 또래관계 질은 해당 
시기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또래로부터의 거절과 소외감은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학교 적응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2],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장생활, 결혼생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3]. 이처럼 청소년기
에 또래관계를 잘 맺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적 과
제이며, 청소년기 또래관계 문제에 조기 개입하지 않고 
방치 시 이후 성인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청소년을 선정한 이유
는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것이 주된 과업인 시기이다. 하지
만 국내의 과열된 교육 경쟁, 가족 중심의 문화적 분위기 
등으로 이 시기 부모가 자녀 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빈
번함을[4] 고려해 국내 청소년의 경우 부모 양육행동이 
여전히 자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가정 
하였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전반적 적응 및 정신
건강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또래관계 질에 영향
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 중 무엇 보다 중요한 변수로 여겨
지고 있다[5]. 가까운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 형성된 
성격구조를 애착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주양육자의 양육
적 민감성과 접근성은 자녀에게 안전기지로 작용하며, 
이것은 성인기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를 조
절하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 형성의 근간이 된다. 중요
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표상 및 관련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을 포함하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이 되어서
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생애초기부터 맺어
온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자녀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래관계
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평가 된다[6]. 
뿐만 아니라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부적절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
감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해 부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비
롯한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6].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행동 문제 중 하나로 
공격성을 들 수 있다[7]. 공격성은 생명체에 신체적, 심
리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는 반사회적 행동인데, 청소

년의 또래관계를 비롯해 전반적 적응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5]. 청소년기에도 자녀는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 경
험을 모델 삼아 불안정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지
표(indicator)로 삼는다[7]. 구체적으로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에[8] 따라 자녀의 공격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에 대한 관찰학습과 인지적 개입을 통해 습득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연구 역시 부모 양육태도가 무관
심, 거부적,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
성이 높음을[9] 언급한다.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가 증가
할 경우,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자신이 타
인에게 대적할 힘이 없다고 느껴 공격성[10]의 경험이 증
대됨을 지적한 연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 및 타
인 관련 사고와 정서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래관계 질을 
비롯한 전반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역동과 애착 
이론적 접근에서는 순응적이지 못한 양육환경과 관련된 
대상의 실제적 혹은 상징적 상실은 자녀로 하여금 유기
되었음에 대한 우울감을 비롯해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대상에 대한 원망, 공격성, 죄책감 등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순응적 돌봄에 대한 욕구는 본능
적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양육적 돌봄에 
대한 결핍은 자녀로 하여금 늘 애정을 갈구하게 만드는 
동시에 스스로가 대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느끼게 해 결국에는 자기비난,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즉, 부모에 의한 부정
적 양육행동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좌절감을 주기도 하
지만 자기비난, 분노, 죄책감 등을 유발해 스트레스 상황
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어 더욱 치
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혹은 추가 변수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적 영향을 완충
할 수 있는 부가 요인으로 정서인식 역량을 고려하였다. 

정서인식 역량이란 상대방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은 보통 정
신적 사고, 감정, 신체적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다[11]. 타
인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는 정서 인식이 선
행되어야 하는데,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
는 경우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12]. 관련 
연구에서도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 경향을 보
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어휘를 인식하는 능력
이 낮음을 보고하고[12], 특히 부정적인 정서 자극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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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13] 그 경향이 더 두드러짐을 보고한다. 뿐만 아
니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정 정서
를 경험하는 중임에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13]도 있다. 즉 청
소년의 공격적 성향과 정서 인식 역량간 관련성을 가정
해 볼 수 있겠다.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과 자녀의 
정신건강 사이 밀접한 상관은 관련 연구에서 꾸준히 제
시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역기능적 양육 
경험의 영향력이 정서인식 역량의 미숙함으로 드러나고
[14] 이는 대인관계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15]을 언
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 인식 역량
을 함양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인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또래관
계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가정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조절
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 역량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
로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정
서인식 역량이 조절하는가?

2.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의 자료 중 제4차년도 즉, 2018년도
에 중1이었던 학생들의 202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 자료는 기술 및 추리적 분석에 모두 이용 가능해 주
어진 변인간 관계, 추세(trends)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16]. 4차년도 원패널 자료 중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인 325명의 
것은 제외 후 총 2265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 중 남자
는 1217명(53.7%), 여자는1048(46.3%)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부모 부정적 양육 태도
KCYPS 2018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

척도[17] 24문항 중 거부(4문항), 강요(4문항), 비일관성
(4문항)의 3개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항으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인하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type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본
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값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각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거부 .81, 강요 .73, 비일관성 .79
로 나왔다.

2.2.2 공격성
KCYPS 2018에서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18]에서 공격성 측정을 위해 활용한 것을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13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type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5로 나왔다. 

2.2.3 정서인식역량
KCYPS 2018의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28개 문항 응답값을 정서인식 역량 점수로 
환산한 값(0~28)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RMET는 사람의 
눈 부위를 묘사하는 일련의 사진을 제시 후, 사진 속 인
물의 감정 상태를 4개 보기 중 선택하게 하는 조사이다
[19]. 본 척도의 경우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일정한 방향
으로 가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내적 일치도 산출에 적
합하지 않다.

2.2.4 또래관계 질
KCYPS 2018의 또래관계 질 척도[20] 13문항을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또래관계의 질을 2개의 요인(긍정적 
또래관계, 부정적 또래관계)과 6개의 하위요인(상호친밀
감, 사회적지지, 또래관계 만족, 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와 고립)으로 가정한다. 본 척도는 4점 Likert-type 
척도로 역채점 문항을 보유한다. 선행연구[20]에 따르면 
또래관계 질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갈등이 낮은 것이 또래관계의 질이 좋다는 것
을 나타내며 갈등이 높다는 것은 그 반대임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번~13번 문항을 역채점한 후 응답
값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는 .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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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M SD skewness kurtosis

1 1 　 　 　 1.97 1.85 .54 3.12

2 .41** 1 　 　 .49 .56 .22 .41

3 -.14** -.11** 1 　 .33 .25 -.39 -.12

4 -.37** -.39** .09** 1 .20 -.38 -1.10 .05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2: Aggression, 3: Emotion 
Recognition Ability, 4: Peer Relationship Quality,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2.3 분석방법
SPSS 21.0을 통해 주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행했다. 그 후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
래관계 질 간에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SPSS macro를 활용하였
다. 먼저 Model 4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Model 1으로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최종적
으로 Model 7을 통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간접효과는 붓스트랩 신뢰구간을 형성하여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는 PROCESS에서 제공하
는 Pickapoint 방식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PROCESS는 기본값으로 조절변수 수준이 16퍼센트(상, 
M-1SD), 50퍼센트(중, M), 84퍼센트(하, M+1SD)에 따
라 변화하는 독립변수의 효과 값을 제공한다. 독립변수
의 효과가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면 조절변수의 
전 구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조절변수를 상, 중, 하의 수준으로 분류
해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Picka
point 방식을 제안한다[21]. 조절된 매개효과는 붓스트
랩 방법으로 검증후, Pickapoint 방법으로 정서인식 
역량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3.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Table 1을 보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r=.41, 

p<.001) 사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왔으나, 정서인식 
역량(r=-14, p<.001) 및 또래관계 질(r=-37, p<.001)과
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공격성은 정서인식 역량

(r=-11, p<.001), 또래관계 질(r=-3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인식 역량과 또래관계 질
(r=.09, p<.01) 사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3.2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
   에서 정서인식역량의 매개효과

Table 2를 보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 시켰고(b=.48,  p<.001),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부적 영향도 유의하였다(b=-.22, 
p<.001).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을 거쳐 또래관계 질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도 유의하였다(b=-.10, 
p<.001). 

x
y: 2 y: 4

B SE t B SE t LLCI ULCI
1 .48 .02 21.65*** -.22 .02 -12.44*** -.25 -.18 

2 - - - -.21 .02 -13.80*** -.24 -.18 

Effect B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Total -.31 .02 -.35 -.28 

Direct -.22 .02 -.25 -.18
1→2→4 -.10 .01 -.12 -.08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2: Aggression, 3: Emotion 
Recognition Ability, 4: Peer Relationship Quality, x= dependent 
variable, y= independent variable, ***p<.001

Table 2. Mediation effect outcome

3.3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역량의 조절효과

Table 3을 보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 
관계를 정서인식 역량이 조절하였다(b=-.46, p<.001). 
조절변인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공격성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 중, 하  수준으로 나누어 단순기
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가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즉, Fig. 1에서 x 가 대략 
1.75 이상인 부분은 부모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 거
부, 비일관적 양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 
정서인식 역량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이는 
정서인식 역량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를 조절하여 공격
성에 미치는 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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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2

B SE t LLCI ULCI
1 .72 .06 11.45*** .60 .85 

3 .75 .22 3.48*** .33 1.17 
1X3 -.46 .11 -4.32*** -.66 -.25 

3 Effect SE
.33(M-1SD) .57 .03

.55(M) .48 .02 
.76(M+1SD) .38 .03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2: Aggression, 3: Emotion 
Recognition Ability, x= dependent variable, y= independent 
variable, ***p<.001

Table 3. Moderation effect outcome

Fig. 1.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ability on negative parenting and aggression

3.4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
   에서 정서인식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Table 3을 보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b=.72, p<.001), 
정서인식역량이(b= .75, p<.001) 각각이 공격성에 미치
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다. 또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인
식 역량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다
(b=-.46, p<.001). Table 2를 보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
도가 또래관계 질(b=-.22, p<.001)에 미치는 직접효과, 
공격성의 또래관계 질(b=-.22, p<.001)에 대한 직접효
과가(b=-.21, p<.001) 모두 유의하다. Table 4를 보면 
붓스트랩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
개효과 검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정서인
식 역량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더라도 
공격성의 수준이 낮아지고, 정서인식 역량을 통해 상쇄
된 공격성이 또래관계 질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Moderated mediating effec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094 .02 .05 .14

Table 4. Moderated mediation effect outcomes

정서인식 역량의 상, 중, 하 수준에서 살펴본 간접효
과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든 수준에서 정서인
식 역량의 조절효과에 따른 간접효과의 붓스트랩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모든 수준에서 정
서인식 역량의 조절에 따른 부모 부정적 양육과 또래관
계 질 간의 공격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다. 

Emotion Recognition 
Ability

Indirect 
effect SE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33(M-1SD) .57 .03 .51 .64

.55(M) .48 .02 .43 .52
.76(M+1SD) .38 .03 .32 .44

Table 5. Significance test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by bootstrapping

4. 논의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수용된 경험은 자녀의 건강
한 자기상과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의 핵심요인이다. 부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늘 부모의 사랑에 목말
라하게 만들며, 불안정감을 느끼게 해 스트레스 상황에
서 자녀가 감정을 다스리거나 혼자 견디는 능력을[22] 학
습할 기회를 막는다.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기상 및 친밀한 대상관계에 대한 부정
적 표상을 형성하게 한다. 그 결과 자녀는 이후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 및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부정적 감정을 조율하는 방법에도 서툴러 공격성
의 표출과 같이 다소 미숙한 대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부모 양육태도 관련 연구들은 부모 부정적 양육태
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 역량이 조절하는 것
으로 주장하며, 만약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
으로 지각한다 해도 자녀의 정서인식 역량이 높을 경우 
공격적 방식이 아닌 좀 더 성숙한 양상으로 조절될 수 있
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과 자녀 또래관계 질 사이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
절된 매개효과를 가정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
에서 공격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부모 양
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 수준이 높았고, 
이는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애착은 
생애 초기 양육자-자녀 사이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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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며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그 양상이 유지되는 심리
적 기제이다. 이에 양육자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또래관계 질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양상
을 보일 때 자녀가 친구들에게 공격적 양상을 보이고 그
로 인해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 또한 저해될 수 있음을 경
험적으로 살펴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청소
년의 공격적 행동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교우 관
계 양상을 매개함을 밝힌 선행연구[23]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둘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
서인식 역량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정
서인식 역량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을 완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해도 개인의 정서인식 
역량이 높다면 공격적 방식이 아닌 다른 양상으로 완충
해 표현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 태도와 
정서를 조절하고 인식하는 것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24]와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 부
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공격성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을 
위해 정서 인식 역량 증대를 통한 상담적 개입의 가능성
을 제공 하였다.

셋째,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
에서 공격성과 정서인식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
함을 확인하였다. 즉, 정서인식 역량의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
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공격성 등
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드러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25]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부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소
년에게 정서인식 역량의 완충 역할을 밝힘으로써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청소년의 공격
성을 낮추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
구 결과가 자녀 부적응의 원인을 양육적 박탈감과 관련
된 표상 및 정서조율의 문제로 개념화하는 정신역동과 
애착 이론[26]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
히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및 그와 관련해 자기 및 친밀한 
대상관계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형성해 또래관계의 어려
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과 상담 시 이들의 공격성이 아
닌 정서인식 역량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음을 경험적으
로 드러낸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의 또래관계 갈등 해
결을 위해 타인에 대한 인식 및 신뢰감, 자신에 대한 인

식 및 자신감, 거부에 대한 두려움 등을 탐색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공격성 등을 표출하고 싶어질 때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한 의의가 있다. 한편 관련 연구
[27]에 따르면 또래 정서 코칭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서
인식 역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 시 이런 프로그램의 병행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사용으로KCYPS 
2018의 4차년도 자료만을 분석해 얻은 것으로 결과를 
일반화 및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에 추후 연
구에서 연령을 구분해 분석 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를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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